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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지 않는 배달의 유혹 

왜 아이들은 늘 배고플까요? 특히 우리 집 첫째는 남자아이라 그

런지, 하루 네 끼도 거뜬히 먹어요. 여기에 야식은 절대 빠질 수 

없는 필수 코스죠. 한여름에도 학교 급식으로 점심을 후딱 해치

우고, 쉬는 시간을 이용해 친구들과 땀 뻘뻘 흘리며 농구를 합니

다. 덕분에 집에 올 때는 ‘완전 공복’ 상태! 현관에서부터 “엄마, 

배고파요~”라는 말이 메아리치면 서둘러 한상 차려주곤 해요. 그

러면 아들은 밥그릇을 싹싹 비우죠. 반면 둘째는 여자아이인 데

다 태생이 ‘소식좌’라 한입 먹고는 “그만”을 외쳐요. 극과 극인 두 

아이의 입맛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결국 배달 음식입니다. 1위 떡

볶이, 2위 피자, 3위 치킨! 배달앱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

나 싶을 정도예요. ‘바깥 음식’을 흘겨보던 저도 아이들과 같이 한 

점, 두 점 먹다 보니 자극적인 맛에 스트레스가 확 해소되더라고

요. 그렇게 같이 배달을 시키고, 또 시키게 돼요. 그러다 차곡차

곡 쌓은 결제 내역이 한번에 청구되면 화들짝 놀라죠. 다음 

달에는 배달을 줄이겠다고 다짐해보지만, 아이

들의 간절한 눈에 무너지기 일쑤예요. 사실 

저도 남이 해준 음식이 맛있고요. 끝없

는 배달의 유혹, 아이들의 수험 생

활이 마무리되면 벗어날 수 있을

까요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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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 고3, 둘째 고2! 연년생 아이 엄마의 주방은 밤 10시에도 쉴 

틈이 없습니다. 밥과 간식까지 든든히 먹여 학교와 학원에 보내지만 

아이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“엄마! 배고파요!”를 외칩니다. 힘들어도 

다시 주방으로 출근 도장을 찍죠. 하지만 언젠가 아이들과 아웅다웅 

웃고 떠들며 야식을 함께 즐기던 지금을 그리워할 것 같아요.  

글·사진 정은경 리포터 cyber282@naeil.com

야식의 무한 변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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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 기간, 예민한 장을 달래줄 야식 

늘 배고픈 아이들도 중간·기말고사 기간엔 조용해져요. 

혹시 탈이 날까 조심하는 거래요. 신경이 날카로워지니 덩

달아 장도 예민해지는지 맵거나 기름진 음식은 거리두기

를 하더라고요. 야식 타령이 사라져 편하긴 한데, 늦게까

지 공부하는 아이에게 간단한 간식이라도 챙겨주고 싶은 

게 엄마의 마음이죠. 그래서 속도 편안하고 영양도 가득한 

야식 메뉴를 찾아냈어요. 바로 달걀죽과 옛날 토스트. 달

걀죽은 밥에 물을 붓고 달걀, 참깨, 참기름, 국간장 조금 넣

고 끓여주면 끝이라 간단한데, 아이들 모두 속이 편안하다

며 좋아해요. 옛날 토스트는 달결에 채 썬 양배추, 당근을 

섞어 부치고 케첩을 쓱 뿌려서 식빵 사이에 넣어주는데, 

둘째가 잘 먹어요. 뭐라도 

먹여보려 궁리하는 엄마의 

마음을 아이들이 알까요? 

언젠가 “그때 엄마가 해줬

던 야식 참 맛있었지!” 하

며 떠올리길 바라봅니다. 

 기다려지는 아이들의 야식 토크 

24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야근이 잦아 

야식은커녕 저녁밥조차 못해준 날이 많

았어요. 퇴사 후 쉬면서 아이들의 아침

과 저녁 식사는 기본, 야식까지 챙겨주

니 뿌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쉬운 일

이 아님을 깨달았어요. 특히 방학 기간

엔 ‘돌밥돌밥(돌아서면 밥)’의 무한 반복! 

저녁엔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. 식성마저 

극과 극인 두 아이의 입맛에 맞춰 뚝딱뚝

딱 요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. 그래도 

학교와 학원에 다녀온아이들과 오손도

손 야식을 먹는 시간은 정말 즐거워요. 

친구 이야기부터 좋아하는 연예인, 유튜

브에서 본 재미있는 영상까지, 아이들의 

소소한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쏠쏠하거

든요. 이 맛에 오늘도 신상 야식 메뉴를 

떠올리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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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장의 무기! 10분 컷 레시피 

최애 음식이라도 물릴 때가 있죠. 그럴 땐 엄마표 초간단 야식을 꺼

내 듭니다. 엄마도 눈꺼풀이 스르륵 내려오는 밤 10시, 최대한 간단

하게 10분 안에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. 우동, 팥빙수, 떡만둣국이 그 

주인공이죠. 우동은 냉동면, 전용 장국, 건더기수프만 냉장고에 쟁

여두면 언제든 5분 안에 후딱 만들 수 있어요. 간단하지만 소식좌 

둘째도 ‘엄지척’할 만큼 맛이 좋죠. 팥빙수도 멸균 우유, 통팥, 연유

만 있다면 언제든 제공 가능해요. 떡만둣국은 떡국, 냉동만두, 한우 

사골곰탕이 필요해요. 사 먹는 맛과 비슷해 아이들이 “한 그릇 더 주

세요”라고 할 정도죠.


